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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influence of internalization problem and attachment to parent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as well as on the attachment to parents as moderators in the influence of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problem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To verify the hypothesis, a survey research method was applied using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and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Eleven school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each of the eleve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in Seoul,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200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nalization problem has negatively affecte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Secondly, 

the moderators of the attachment to parents i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it can be deducted that, intervention with internalization 

problem is required in order to promote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the importance of the 

attachment to parents should be addressed in the intervention for improv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Key Words：심리  문제(internalization problem), 애착(attachment), 학교생활 응(adjustment to 

school life).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환하는 과

도기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기에 해당하는 

학교 시기동안은 격한 신체 , 생리  발달

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한 미래의 정서

인 역과 학업내의 성공이나 부 응의 근원이 

될 수 있다(Roeser 등, 1999). 청소년 시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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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의 성격을 부단히 형성하는 시기이며 

자신이 구인지에 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

기로서 미래에 한 불안감으로 인해 기본 으

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상으로 정신건강상태를 연구

한 결과, 우울, 불안, 반사회성 등의 성향이 높

게 나타나 부 응 이라고 단된 비율이 

53.9%로 나타났다(최윤진 외, 1990). 한, 김혜

(2000)은 학교 청소년을 상으로 일반청

소년과 보호 찰소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사회

 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비교해 본 결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제시하면서 일반 청소년

의 심리 인 부 응 상태가 매우 높다고 제시

하 다. 

  Eccles 등(1993)은 청소년의 정서  디스트

스의 증가는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한 의욕

을 하시키게 된다고 제시하 다. 이러한 심리

 문제는 청소년들이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응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험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우

리나의 경우 부분의 학교에서 성 주 교육

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심리 인 어려움은 

학업성취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되며, 결국, 

학교생활에 응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응을 증진시키

기 해서는 안정 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요하다. 청소년 시기

는 아직 부모의 보호아래 놓여있는 시기이고, 가

족환경에 많은 향을 받는다(오승환, 2001; 옥

정 외, 2001; Holahan & Moos, 1986; Pettit 등, 

1997). Dubois 등(1994)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요하며, 특

히, 부모와의 정 인 계가 매우 요하다고 

하 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표 인 개념이 애착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

년들의 응에 매우 요한 요인이다(장휘숙, 

1997; Greenberg, 1983; Paterson 등, 1995). 애착

형성이 요시되는 이유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실패하는 경우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지속

인 향을 주며, 애착형성에 실패하는 경우 정

서 인 안정이나, 인 계에서 어려움이 유발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휘숙, 2001). Bowlby 

(1988)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 히 

안정기 (secure base)로 남아 있으며, 을 느

끼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스트 스 상황에 

놓일 때 애착체계가 재활성 되어 부모  애착

상에게 도움이나 심리 인 안정을 구한다고 하

다. Ainsworth(1989)는 청소년기의 혼란은 청

소년이 획득해야할 분리와 재애착의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애착수 은 삶의 과정을 통해 정서

이고 심리 인 응과 연 되어있다. 부모와

의 애착의 질은 삶의 안녕과 스트 스 상황을 

견디고 처할 수 있는 정 인 인성 특성을 

가지는 바람직한 심리  요소와 계가 있다

(Diehl 등, 1998; Nancy, 1996).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와의 애착과 자녀의 심

리  안녕, 자존감, 삶에 한 만족도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 부모와의 애착의 안정성이 높

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한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

란은 낮게 나타났다. 한, Raja 등(1992)은 부

모와의 애착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우울감을 

보인다고 보고하 고, Rice(1990)는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우울, 불안, 분노와 죄의식 등의 

내재화 문제와 연 되어있음을 발견했고, 

Collins(1996)와 Vivona(2000)의 연구에서도 동

일한 결과를 제시했다. 부모와의 정서  애착의 

질은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이나 타인에 한 

개념을 확립하고 계성을 기르는데 우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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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상호작용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내

의 정서  규제를 이끄는데 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아동이 일차 인 수발자(caregiver)

와의 안정 인 애착 계를 가지고 있을 때 최

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학

업성취와 학교 응(Hess & Holloway, 1984; 

MacDonald 등, 1984)과 련이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정 희(1993)는 부모에 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해 정 이고 자신

감을 갖고 행동하고 인 계에서도 보다 

정 인 을 갖는다고 하 다. 김재희 등

(2001)은 안정 인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불안을 감소시켜  수 있다고 하 다. 한, 

이경님(2001)과 지수경(2001)은 부모와의 애착

이 좋을수록 정 으로 학교생활에 응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에 제시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와의 안

정 인 애착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

서 험요인이 될 수 있는 심리 인 부 응에 

한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측

해 볼 수 있다. Rutter(1979)는 보호  메카니즘

은 부 한 발달 결과를 이끄는 험 환경을 

조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학교 청소년의 심리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심리  문제와 학교생활

응과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심리  문제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부모와의 애착이 완화시켜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과 자료수집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

을 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표본 추출방법은 층

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층화추출법과 집락추출법을 통

합한 표본추출방법이다. 먼  1단계에서 서울시

의 지리 인 특성과 지역 인 특성을 고려해서 

구분해 놓은 교육청을 하나의 층으로 선택하

고 서울시에 있는 11개 교육청을 선정하 다. 2

단계에서 11개 교육청에서 무작 로 학교 한

곳씩을 선정하 다. 3단계에서 남‧녀 성비를 맞

추기 하여 각 학교에서 3-5개 반을 무작 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

다. 정확한 설문을 하여 본 연구자가 직  11

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 다. 조사는 

2003년 7월 15일부터 9월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총1200부를 설문조사하 고 부정확한 응답을 

한 31부를 제외한 1169부를 사용하 다.

2. 변수측정  신뢰도 

1) 학교생활 응

  학교생활 응 정도를 악하기 해 박 선

(1998)이 구성한 학교 응유연성척도를 사용하

다(실천가와 연구자를 한 사회복지척도집, 

2002). 문항의 구성은 학교생활에 한 흥미 7

문항, 학업  성 에 한 태도 5문항, 학교 규

범 수에 한 10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리커트 척도로 4

(매우 그 다)에서 1 (  그 지 않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  진술문항은 역 수화 하

으며, 체 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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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체 수는 22-88 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내  일 성 법에 의해 검증해보았다. 그 결

과 사 조사는 Cronbach‘s α 값이 .76으로 나타

났고 본 조사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2) 심리  문제

  한국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일부분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Achenbach 

(1991)가 청소년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평가

하기 해 개발한 미국  아동, 청소년 행동 평

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토 로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합

하도록 수정한 척도이다. CBCL은 아동  청

소년기의 사회  응  정서, 행동문제를 평

가하는 유용한 임상  도구이며, 재 미국은 

물론  세계 으로 번역 표 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내

재화 문제로 측정하 다. 문항 구성은 사회  

축 9문항, 우울, 불안 15문항으로 총 24문항으

로 구성하 고, 3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  그 지 않다’ 1 에서 ‘자주 그 다’ 

3 까지로 24-72 으로 분포되었다. 수가 높

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음으로 심리 으로 부

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

뢰도를 알아본 결과 사 조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74 고, 본 조사에서는 .90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부모와의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

(IPPA-R)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상으로 보다 종합 이고 신뢰있는 다요인  애

착수 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서 기 부모와

의 계로 형성된 애착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얼

마나 안정 으로 유지되는 가를 알아보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다. IPPA-R은 상호신뢰, 의사

소통, 소외의 3가지 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상호신뢰 10

문항, 의사소통 7문항, 총 17문항으로 조사하

고 리커트 5  척도로 ‘항상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수는 17-85까지이고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의 애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사 조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아버지와의 애착은 .81, 어머니의 애착은 .90으

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 모두 .92로 나타남으로 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 연구 상의 일반 인 사항

  연구 상자의 일반  사항에 한 질문은 

성별, 나이, 학년, 동거가족,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가족의 경제력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

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연구 상

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 일원 변량분석(ANOVA) 분석

을 실시하 고, 심리  문제와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부모

와의 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청소년의 심리  문제

와 부모와의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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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선 독립변인들을 센터링1)하고, 센터링 

변인들을 서로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을 계 으로 회귀시켜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사항

  청소년들의 일반 인 특성은 아래의 <표 1>

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총 1169명 에서 남자

는 558명으로 4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

는 611명으로 52.3%로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

하다. 가족구조는 양친부모가 1049명으로 체

의 89.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부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항     목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558 47.7

여 611 52.3

학    년

1 334 28.6

2 430 36.8

3 405 34.6

가족구조 

친부모 1049 89.8

계부모 28  2.4

한부모 76  6.5

기  타 15  1.3

경제 수

상 93  8.0

  상 322 28.0

546 47.5

  하 155 13.5

하 34  3.0

1) 변인들을 센터링하는 것은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박 배, 1999).

모 가족 6.5%, 계부모 가족 2.4% 순으로 나타

났다. 기타는 조손가정이나 친척집에서 거주하

는 형태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경제

인 수 은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이라고 답한 응

답률이 28% 다. 체 응답자의 85.5%가 이

상이라고 답함으로 부분의 청소년들은 경

제 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청소년의 주요특성

  청소년의 주요 특성에 한 기술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청소년 응 련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  문제에서 우울․불안

보다 사회 으로 더 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아버지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

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성별과 가족구조별로 응에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음으로 본 연구에

서는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증과 아노

바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성별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심리  

문제 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표 2> 청소년의 주요특성에 한 기술  분석

요    인 최 값 최소값 평균 표 편차

심리  문제 2.84 1.00 1.61 .38

우울․불안 3.00 1.00 1.57 .42

사회 축 3.00 1.00. 1.66 .41

아버지와의 애착 5.00 1.00 3.35 .81

어머니와의 애착 5.00 1.00 3.52 .77

학교생활 응 4.00 1.09 2.9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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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양친부모(n=1049) 계부모(n=28) 한부모(n=78) 기타(n=15)

F
M Std. M Std. M Std. M Std.

심리  문제 1.60 .37 1.69 .31 1.73 .42 1.71 .45 3.57*

우울․불안 1.56 .41 1.58 .38 1.69 .45 1.71 .47 3.80**

사회 축 1.65 .41 1.69 .34 1.77 .44 1.71 .45 2.39

아버지와의 애착 3.37 .80 3.15 .83 3.22 .96 3.38 .66 1.28

어머니와의 애착 3.55 .75 2.94 .87 3.42 .86 3.29 .80 6.69***

학교생활 응 2.95 .43 2.72 .48 2.84 .41 2.74 .32 4.96**

*p<.05 **p<.01 ***p<.001

<표 4>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요    인
남(n=558) 여(n=611)

t
M Std. M Std.

심리  문제 1.60 .39 1.62 .36 .96

우울․불안 1.53 .42 1.61 .40 -3.02*

사회 축 1.67 .42 1.64 .40 -1.10

아버지와의 애착 3.39 .78 3.32 .83 1.29

어미니와의 애착 3.54 .71 3.49 .81 .96

학교생활 응 2.92 .40 2.94 .45 -1.10

*p<.05

더 우울하고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은 우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최윤정, 2004; Weissman 등, 1991)는 기존의 연

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  축, 부모

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에서는 성별의 차이

가 보이지 않았다.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울과 불안, 어머니와의 애착, 학교

생활 응에서 가족구조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

기 하여 Scheffe를 통해 사후검증을 하 다. 

그 결과,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는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계부모 

가정 청소년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계부모가정이 부분 새어머니로 구성

되어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족할 수 있음

을 측해 볼 수 있고, 한, 새로운 가족구성원

에 응하는 것이 자녀에게 스트 스를 증가시

킨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Hertherington, 

1989).

3. 부모와의 애착의 조 효과

1) 심리  문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과의 계

  청소년의 심리  문제와 부모와의 애착이 학

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 학교생활 응 모형의 F값이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한, VIF계

수가 2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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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리  문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

요    인 β t

심리  문제 -.190 -6.70***

아버지와의 애착  .156 3.98***

어머니와의 애착  .189 4.81***

R2 .188

수정된 R2 .182

F 87.41***

***p<.001

었으며, d통계치도 1.81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

성2)에도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이 설명하는 

청소년의 힉교생활 응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

도는 18.4%로 나타났다.

  먼 , 심리  문제는 학교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애착

은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생활 응에 한 변수들의 상 인 향력은 

심리  문제(β=-.190), 어머니와의 애착(β=.189), 

아버지와의 애착(β=.1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심리  문제가 학교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주지만,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높은 경우 

어느 정도 부정 인 향을 감소시켜  수 있을 

것을 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

모와의 애착의 질이 높으면, 자녀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결

과이다(이경님, 2001; 지수경, 2001; Hess & 

Holloway, 1984; MacDonald 등, 1984; Roeser 

등, 1999).

2) SPSS for Windows의 경우 연속 으로 수집된 자료

의 오차항의 독립성은 Dubin-Waston의 d통계치를 

통해 단할 수 있고 통계치가 2에 근하면 오차

항의 자기상 이 없다(잔차의 독립성)고 말할 수 있

다(양병화, 1998).

2) 부모와의 애착의 조 효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

착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아버지와의 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 다. 

회귀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p<.0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 VIF계수가 

2.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

며, d통계치가 1.784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애

착은 주효과(β=.298)와 상호작용효과(β=-069) 

모두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아

버지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  문제의 수

과 상 없이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심리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의 질이 높으면 학교생활 응

도를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으

로 아버지와의 애착의 질은 직 , 간 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를 악하기 해 상

<표 6> 아버지와 의 애착의 조 효과

요    인 β t

1단계
심리  문제

아버지와의 애착

-.211

.288

-7.48***

10.18***

2단계

심리  문제

아버지와의 애착

심리  문제×아버지와의 애착

-.216

.298

-.069

-7.62***

10.46***

-2.53**

R2 .172

수정된 R
2 .170

R2변화량 .005**

F 80.71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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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어머니와의 애착의 조 효과

요    인 β t

1단계
심리  문제

어머니와의 애착

-.212

.318

-7.20***

10.55***

2단계

심리  문제

어머니와의 애착

심리  문제×어머니와의 애착

-.212

.318

-.093

-7.50***

11.06***

-3.42***

R
2 .181

수정된 R2 .179

R2변화량 .008***

F 85.736***

***p<.001

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의 설명력에서 상호작

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뺀 R
2

변화량의 유의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R2변화

량이 .005(p<.01 수 에서 유의미)이므로 아버지

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는 .005 다.

  둘째, 어머니와의 애착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 다. 회귀모형의 합

도를 나타내는 F값이 p<.001 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하 고, VIF계수가 2.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통계치가 1.809

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표 7>과 같이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어머

니와의 애착은 주효과(β=.318)와 상호작용효과

(β=-093)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  문제의 

수 과 상 없이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심리  문제

로 인해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

우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이 높으면 학교생활 

응도를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은 직 , 간 으

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

니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를 악하기 해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의 설명력에서 상호

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뺀 

R
2
변화량의 유의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R

2
변

화량이 .008(p<.001 수 에서 유의미)이므로 어

머니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는 .008 다. 

Ⅳ. 결론  함의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심리  문제가 미치는 향을 악하고, 

부모와의 애착의 조 효과를 악하는 것이었

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보다는 사회

으로 더 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

지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게 나

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어

머니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응에 있어서 더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  문제는 학교생활 응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애착

은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생활 응에 한 변수들의 상 인 향력은 

심리  문제(β=-.190), 어머니와의 애착(β=.189), 

아버지와의 애착(β=.15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 인 문제가 학교생활 응에 미치

는 부정 인 향을 완화시켜주는 조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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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모와의 애착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심리  문제는 단순히 청소

년 시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정

서 인 역과 학업내의 성공이나 부 응의 근원

이 될 수 있다(Roeser 등, 1999). 단순히, 사춘기에 

경험하는 심리 인 어려움으로 간주하기에는 청

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 인 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교생활

응에 심리 인 문제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 심리

 문제에 해서는 문제가정 청소년들에게 집

되어 있었고, 결과 으로 다수의 일반 청소년

들의 심리 인 어려움에 해서는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일반 청소년들의 심리  문제에 

한 사회  심은 결국, 부 응 청소년을 방

하는 부분이 될 것이며, 결과 으로는 국가 인 

사회비용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한, 청소년의 심리  문제에 있어서 성 차이

가 존재함으로 그에 맞는 극 인 개입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

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최윤정, 2004; Weissman 

등, 1991). Norman(1997)은 여자 청소년과 남자청

소년은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데에 있어 다른 

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여자 청소년

은 우울성향이 강함으로 스포츠와 같은 극 인 

활동을 강조해야하고, 남자 청소년은 비행과 공

격성향이 강함으로 정서  표 을 길러  수 있

는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야한다고 하 다. 따라

서, 청소년에게 교육을 시행하거나 사회 인 개

입을 시도할 때 성에 따라 다른 근을 하는 것이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가족구조는 청소년의 

응에 향을 다는 연구와 주지 않는 다는 연

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별로 심리  문제, 학교생활 응, 부모

와의 애착의 정도가 차이를 보 다. 이는 가족구

조에 따른 가족기능의 구체 인 차이를 연구하

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양친부모 가정보다는 구

조 으로 결손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험요인이 더 높

다는 정도는 측할 수 있는 결과 다. 

  구체 으로 양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서는 부모의 모델

링이 요하고 균형있는 심이 필요하지만, 한

부모의 결손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는 한부모 이외에 결손

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  수 있는 일반 성인

의 지지가 매우 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erner(1986)와 Garmezy(1991)는 교회, 

학교 는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타인의 지

지를 받는 것이 정 인 응결과에 공헌한다

고 제시하 다. 

  한, 계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족하고 학교

생활 응에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제는 이혼가정청소년에 한 

심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과 혼합가정 청소년에 

한 심을 좀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에 한 

이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혼률과 재혼률의 

증가를 보이는 우리나라 실에서 응에 어려

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할 것을 측해 볼 

수 있고 이에 한 사회 인 비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학교생활 응

에 매우 요한 요소로서 검증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둘 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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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응을 진하

기 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애착 둘 다 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utter(1987)는 부모

와의 안정 인 기 애착은 자녀가 높은 수 의 

자아존 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련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부모-자녀 계의 안

정정과 조화는 험 환경에 한 어떤 보호를 제

공한다고 하 다. 한, 장휘숙(1997)의 연구에

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균형 인 애착이 자녀

의 응을 진시킨다고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

의 응을 진시키기 해서는 어머니와의 애

착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에도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우리

나라 부분의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

께 보내는 시간이 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서로 화를 나  수 있는 인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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